
  

키메스 2026, D-7… 디지털 헬스케어·피부미용 특별관 

동시 확대, 전시 스펙트럼 한층 넓어져 

-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투자자 직접 연결… 혁신기술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 K-뷰티, 화장품을 넘어 피부 의료로… 전시 경계 한층 넓혀 

 

 

[사진] 위부터 키메스 ‘인스파이어’, ‘뷰티앤더마 서울 특별관 현장사진 / 한국이앤엑스 제공 

[2026.03.12]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키메스 2026(KIMES 2026)’이 오는 3월 19일(목)부터 

22일(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관에서 개최된다.  

 

올해 키메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관인 ‘인스파이어 디지털 헬스케어관’과 피부미용 특별관 

‘뷰티앤더마 서울(BEAUTY & DERMA Seoul by KIMES)’을 동시 확대 운영한다. 두 특별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하고, 화장품을 넘어 피부 의료 분야로 진화하는 K-

뷰티의 산업 흐름을 조망하는 공간으로, 키메스가 의료기기 전시를 넘어 산업 간 융합과 비즈니스 

연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역할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인스파이어 디지털 헬스케어관… 혁신기술 소개부터 사이버보안, 투자 연결까지 



  

‘인스파이어 디지털 헬스케어관’은 헬스케어 분야의 첨단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혁신기술 

기업을 집중 소개한다. 기존 전시 서비스에 더해 혁신기술 소개와 투자 연결까지 지원하는 

키메스만의 차별화 프로그램으로, 올해 코엑스 전시장 1층 그랜드볼룸에서 나흘간 운영된다. 

 

특별관에는 ▲의료 AI ▲디지털 헬스케어 ▲웨어러블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각 기업의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한다. 

 

핵심 프로그램인 ‘인스파이어 오픈 스테이지’는 나흘 내내 주제를 달리해 운영된다. 오프닝 세션인 

의료 분야의 피지컬 AI(구글)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투자 발표, 투자자 네트워킹, 사이버 보안, 뷰티 

산업과 시니어 산업의 AI 적용, 기술 세미나가 연일 이어지며 실질적인 비즈니스 접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 참가기업 ‘에이트스튜디오(AIT Studio)’는 아이패드 카메라로 5m 왕복 보행을 촬영하면 1분 

내 40종 지표 분석 리포트를 생성하는 보행분석 의료기기 메디스텝(MediStep)을 개발한 기업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근감소증 SPPB 검사, 2채널 카메라 연동, 무게중심 이동 분석 등의 기능을 

강화한 신제품을 선보인다. 

 

또 다른 참가기업 ‘클레버러스(Cleverus)’는 병원·요양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전 AI 기반 이상행동 

탐지 전문 기업으로, 대표 솔루션 비클레버(BeClever)를 통해 낙상 의심·병상 이탈·폭행 및 자해 등 

위험 행동을 엣지 디바이스에서 실시간 감지하고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솔루션을 선보인다.  

 

■ 뷰티앤더마 서울… K-뷰티, 화장품을 넘어 피부 의료로 

‘뷰티앤더마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뷰티가 단순 화장품을 넘어 근본적인 피부 

건강과 치료를 아우르는 의료 분야로 진화하는 흐름을 집약한 특별관이다. 지난해 키메스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올해는 코엑스 전시장 3층 E홀·E홀 로비와 1층 A홀 

로비로 공간을 확대해 운영된다. 

 

이번 특별관에는 ▲피부 관리 기기 ▲스킨케어 ▲필러 ▲레이저 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8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제품 및 기술을 선보인다. 

 

대표 참가기업 ‘엘피지오(LPHYSIO)’는 의료기관과 에스테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와 웰니스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이번 전시에서는 극초단파(Microwave) 기반 장비 써마웨이브(Thermawave)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다른 참가기업 ‘스페클립스(Speclipse)’는 레이저 광원 기술 기반의 기업으로, AI 피부 진단 

기술과 레이저 미용 치료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피코초 레이저 장비 

피코케이(PICO-K)와 벨루스큐(BELLUS-Q)를 선보인다. 

 

‘뷰티앤더마 서울’은 피부과학, 의료기기, 뷰티 산업이 결합된 최신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국내외 바이어와 의료 전문가 간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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